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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로부터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종

교사를 고대 근동 종교들과 이스라엘 사회사에 비추어 연구한 두 권의 시리즈 중 

두 번째 책이다.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『이스라엘종교사 1』은 이스라엘의 초기 

역사에 해당하는 국가 이전 시기의 이스라엘 종교사와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

사를 다루고 있고, 두 번째 책인 『이스라엘종교사 2』는 포로기부터 헬레니즘 시

대까지를 다루고 있다.

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첫째 포로기의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루고, 둘째 포

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루며, 셋째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사를 개관하고 

있다. 저자는 포로기에 그 이전의 이스라엘 종교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

는 한편, 동시에 이스라엘 종교의 갱신의 기초가 놓인 시기이기도 하다고 주장한

다.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루는 장에서 저자는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

제국과의 관계에 주목한다.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, 그 

이전의 제국인 앗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통치방법과는 달리, 피지배국의 문

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포로민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었으며 지역 제의의 

회복을 묵인하거나 지원했다.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포로민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

되었으며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. 저자는 포로기 이후 시대 이

스라엘 종교사의 특징을 ‘분열과 통합의 변증법’이라고 보는데, 이러한 특징은 페르

시아의 관용 정책과 연관된다고 주장한다. 




